
- 1 -

문 의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과 장 박재훈 042-481-8332

사무관 김희주 042-481-8494

2017년 5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30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세계 최초 UHD 방송! 우리 기술로 해낸다!

- UHD 방송 관련 특허출원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주도 -

국내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 최초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UHD 방송 관련 기술은 핵심

기술인 영상압축 및 전송 분야에서 국내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UHD는 기존 풀HD보다 해상도를 4배 높여 더 선명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로, UHD 관련 표준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북미식

표준(ATSC 3.0)은 2013년에 표준화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에 완료

되었다.[붙임 1]

UHD 방송 관련 특허출원은 표준화 논의 시작 전인 2012년 104건에서

논의가 시작된 2013년에 239건으로 13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표준화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2014년 267건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표준화 논의에 맞춰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

된다.[붙임 2]



- 2 -

최근 10년간 UHD 방송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중 기업과 연구

기관이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여, 이번 UHD 본방송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붙임 3]

주요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영상압축 기술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송 기술이 2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UHD 본방송에 따른 해상도 증가에 맞춰 대용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붙임 4]

특허청 박재훈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지상파 UHD 본방송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특허권 확보와

경쟁사의 특허현황 분석 등 특허전략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별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김희주 사무관(☎ 042-481-84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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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UHD 기술 개요

■ UHD(Ultra High Definition)는 일반적으로 3840 x 2160의 고해상

도를 의미하고, 이를 4K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기존 풀HD에 비하여 4

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

■ 지상파 UHD 관련 표준은 유럽식인 DVB-T2 방식과 미국식인

ATSC 3.0 표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ATSC 3.0 표준방식을 채택했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는 미국의 디지털TV 방송 표준

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심의하는 디지털TV방송 표준화기구이다.

붙임 2 UHD 방송 관련 연도별 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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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UHD 방송 관련 출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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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UHD 방송 관련 기술별 출원 현황


